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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범법자 김장겸을 철저히 수사하라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했다. 김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취임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
냐”고 말했다. 지난 7년 보도 공정성을 말살하고 최악의 노동탄압에 앞장서온 인물, 사법부 판결과 법 
행정 절차를  무시하다 체포영장까지 받게 된  피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거짓말이다. 김장겸의 범죄 행각은 김장겸 말처럼 6개월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장 취임 이전,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시절부터 누적돼 온 것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정치부장에 임명된 이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알박기로 지난 2월 
사장 자리에 올랐다. 일찌감치 MBC의 실세로 군림하며 수많은 부당 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 지휘했
다. 

보도 부문의 인사권자로서 불공정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기자들을 징계하고 부당 전보했다. 보직부장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듣지 않으면 보직에서 쫓아냈다. 회사 안팎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기자 블랙리
스트’는 그가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 작성됐다. 사장 취임 이후에도 그는 대표적인 ‘유배지’인 구로동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기자와 PD들을 무더기로 부당전보했다. 사장이 되기 위한 절차였던 방송문화진
흥회의 사장 후보자 면접 자리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늘 노동청에 출석하면서 김장겸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
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장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각종 선거보도와 주요 이슈에서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를 앞장서서 자행하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해왔다. 심지어 지난달 전당대회
를 앞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MBC가 뭐 도와드릴 것 없느냐’고 접촉을 시도했
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자유’와 ‘방송 독
립’을 운운하고 있다. 

김장겸은 MBC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을 ‘정권의 편’이라고 음해했
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방송 종사자들과 납세자 국민을 모욕하는 망언이다. 박근혜의 잔당이자 
헌정 파괴의 주범인 자유한국당과 사실상 ‘한 몸’인 김장겸이 현 사태의 본질을 정치적 대결 구도로 왜
곡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수작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노동탄압을 수년간 실
무에서 자행하고 총괄 지휘한 김장겸의 숱한 범죄 행각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오늘 조사가 끝나는대
로 김장겸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